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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주 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작금의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강 대 강 대치, 긴장과 대결 국면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하고 남북합의 정

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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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의 시발점은 명백히 ‘대북 전단’이다.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는 것

이 지금 풍선대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며, 무엇보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은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내 남쪽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

다.

평화는 대화로, 신뢰로 만들어진다.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

는, 대화중단과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다. 남북 당국은 7.4남북공동

성명부터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까지. 남북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 되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 남북당국이 상호 적대행

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남북간 ‘풍선 날리기’ 대치가 격화되고 있어 언제 국지전으로 확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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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확성기를 재

개하겠다고 한다. 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올 뿐이다. 지금 필

요한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확성기가 아니라 국민을 전쟁 위협으

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폭주를 멈출 평화의 목소리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대남대북전단 중단 및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